
서 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며,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

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187.554 m2 (문화재청 고시 제2006-80호)를 독도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는 독도는 약 460만년 전~250만년 전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제주도나 울릉도에 비해 형성시기가

빠른 섬이다. 지질은 섬 전체가 화성쇄설암, 용암과 관입

암 등의 화산암으로 되어 있으며, 토양층은 20~30 cm로

매우 얕다 (Im et al., 1981; Lee, 1990; Hwang and Park,

2007; Lee and Choo, 2009). 또한 독도의 사면 경사는 26�

이상의 급경사면이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고, 40�

이상의 사면은 65.4%의 급격한 사면을 이루고 있어 비

가 오면 곧장 바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토질이 건조

하고 깊은 토양층이 형성되기 어려워 생물들이 정착하기

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가진다 (Lee, 2009). 기후 역시 연

중 북상하는 남중국해의 흑조류 및 대만 난류와 북한한

류와 만나 완대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50여 일

의 맑은 날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눈, 비가 내리거나

흐리고 짙은 해무가 끼어 특히 곤충이 정착하여 생활하

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다 (Lee et al., 2007). 그러

나 1974년 Jolivet에 의하여 독도잎벌레(긴발벼룩잎벌레;

Longitarsus amiculus Baly)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 자연

보존협회 주관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에서 Lee

and Kwon (1981)이 7목 26과 36종을 보고하면서 곤충이

많은 수가 정착하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

작하였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조사로 2000년도에 들어

해양수산부 주관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연구에서 An

(2000)이 9목 35과 45속 49종, Lee and Jung (2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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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목 38과 60속 69종을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2년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에서는 총 11목 65과 131

속 133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2). 

이러한 곤충의 정착은 독도의 지리적 특성상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해양성 조류의 중요한 번식지로 이

용되어(Cho and Lee, 2012), 이 조류들의 깃털에 붙어서

유입되었거나, 최근 입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탐방객

이 늘어나고, 어민대피소, 경비대 등의 주요 건물들이 들

어오면서 시설 장비 등과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에 존재하지 않은 대양

섬(Oceanic island)이라는 특징(Park et al., 2010)과 이러

한 대양섬은 육지와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진

화가 일어나는 특징으로 볼 때 (Sun et al., 1996), 유입된

곤충들 역시 독도라는 섬에서 육지와 다른 진화적 특성

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독도는 세계

적으로 보아도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대양섬이

기 때문에 진화의 초기단계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 (Hyun and Kwon, 2006). 특히 생태적

으로 높은 종다양성을 가지는 곤충에 관한 조사는 진화

적인 측면과 더불어 독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평가 등

의 독도 환경보존에 필요한 정보나 체계적인 관리 체계

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독도의 곤충 연구뿐만

아니라 생물전반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독도 생물주

권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조사들에 이어 독도의 곤충상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된 곤충들은 대부분이 체장 1 mm 이상의 곤충으로

육안으로 형태의 확인이 가능한 종이 많았다. 그러나 독

도의 지형적 특성과 바람이 강한 기후적 특성 등 정착하

여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징으로 볼 때 체장 1 mm

이상의 곤충종과 더불어 체장 1 mm 이하의 미소 곤충종

역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미

소 곤충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1981년 이후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독도의 곤충에 관한 연구 자료들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통합 정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기간 내 곤충상 조사는 기상악화, 서도의 입도 제

한 및 어민 숙소 리모델링 그리고 서도의 또 다른 통행

로인 물골 방면 이동통로가 섬의 침식으로 무너지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동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동도는 다시 선착장에서 독도경비대원 숙소로 이

어지는 이동 통로쪽 경사면과, 독도경비대원 숙소에서 구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이동통로인 한반도 바위 경사면으

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Sweeping채

집과, Pit-fall trap채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Table 1).

1. Sweeping채집

Sweeping채집의 조사 지역은 Fig. 1과 같으며, 선착장

부근의 경사면 (A)과 경비대 대원 숙소 부근 (B), 한반도

바위 상단부 (C)로 선정하였으나, 자세한 조사지역은 선

착장에서 대원 숙소까지 이동 통로 주변을 전반에 걸쳐

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Fig. 2), 한반도 바위 방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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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weeping area (Dong-do in Dokdo).

Table 1. Survey dates and sampling methods.

Date Sampling methods

1st May 7~8 Sweeping and Selected Trap area

2nd July 31
Sweeping and Collected things 

2009 in Trap

3rd Aug. 25
Sweeping and Collected things 
in Trap

1st July 7
Sweeping and Checked Trap area 
in 2009

2nd Aug. 20
Sweeping and Collected things 

2010
in Trap

3rd Sep. 16
Sweeping and Collected things 
in Trap

4th Oct. 23
Sweeping and Collected things 
in Trap



사는 한반도 바위 상단부에서 중반까지 이동 통로를 따

라 일대를 모두 조사하였다(Fig. 3).

2. Pit-fall trap

Pit-fall trap조사는 독도의 지질적 특성상 토심이 얕아

Sweeping채집 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두 곳만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Fig. 4). 자세한 조사 지역은 대원 숙소 아래

정수 시설 부근 (D, Fig. 5)과 한반도 바위 최상단부의 이

동 통로 바로 옆 (E, Fig. 6)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 기간

조사는 2009년 3차, 2010년 4차로 진행되었다. 독도 입

도는 해상의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각 조사 연도

별로 기상 악화로 인해 2009년과 2010년 조사날짜가 완

벽하게 일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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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ong the passage way.  

Fig. 3. The Korean Peninsula Rock.

Fig. 4. Pit-fall trap area (Dong-do in Dokdo).

Fig. 5. ‘D’ Site Trap.   

Fig. 6. ‘E’ Site Trap.



결 과

연구기간 (2009~2010) 동안 채집된 곤충의 목별 종수

(Fig. 7)와 채집된 곤충의 목별 종수비율 (Fig. 8)을 보면

딱정벌레목이 24종 (23%), 벌목이 30종 (29%), 파리목이

22종 (21%)으로 다른 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채집되었다.

1. 2009~~2010년 채집된 종수와 기존 목록

(Dea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2)

과의 비교

Dea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Park et al.,

2012)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독도 곤

충상 목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이 노린재목,

매미목, 딱정벌레목, 벌목, 파리목 그리고 나비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6목을 이용해 본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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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each order in insects collected in Dokdo from 2009 to 2010.

Fig. 8. Relative ratio of collected insect species in all orders
in Dokdo.

Fig. 9. Relative ratio of recorded species in insect in Dokdo
(Dea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12).

Fig. 10. Relative ratio of collected species in insect in Dok-
do from this study. 



채집된 종과 비교해 보면 기존 목록에서는 딱정벌레목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나비목이 20%, 파리목

이 19%, 벌목이 13% 등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Fig. 9).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채집된 종수 비율은 벌목이

29%로 가장 높고 딱정벌레목이 25%, 파리목이 22%로

변화가 있었으며, 나비목은 1%로 비율이 아주 낮게 채집

되었다(Fig. 10).

그래서 기존 목록과 본 연구에서 채집된 종수를 목 별

로 분리하여 비교한 결과 노린재목은 2009~2010년 채

집된 모든 종이 기존 목록에 모두 속하며 전체 종의

33%가 채집되었다(Fig. 11a). 그리고 매미목 역시 채집된

종들이 모두 기존의 목록에 모두 존재하며 전체종의

41%가 채집되었다(Fig. 11b). 딱정벌레목 역시 채집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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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between the known species distribution of the insect fauna in Dokdo and the actual collection of this
study.

(a) HEMIPTERA (b) HOMOPTERA

(c) COLEOPTERA (d) LEPIDOPTERA

Fig. 12. Comparison between the known species distribu-
tion of Order Diptera in Dokdo and the actual col-
lection of this study. 

Fig. 13. Comparison between the known species distribu-
tion of Order Hymenoptera in Dokdo and the
actual collection of this study. 



이 기존의 목록에 모두 존재하고 전체종의 29%가 채집

되었다 (Fig. 11c). 그리고 나비목 역시 채집된 종이 기존

의 목록에 모두 존재하지만, 전체 목록의 3%로 거의 채

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Fig. 11d).

파리목과 벌목의 경우는 채집된 종의 일부는 기존 곤

충상 목록에 존재하는 종이었지만 나머지는 독도미기록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독도미기록

종과 기존 곤충상 목록 (Park et al., 2012)의 종수를 합하

여 본 연구에서 채집된 파리목과 벌목의 기등재종과 독

도미기록종을 분석한 결과, 파리목은 기등재종 비율 9%,

독도미기록종 비율 19%로 나타났고, 벌목은 기등재종 비

율 7%, 독도미기록종 비율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2, 13).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채집된 목별 종수 (Fig. 7)와 채집된 종

수 비율 (Fig. 8)을 보면 벌목이 30종 (29%), 파리목이 22

종(21%)으로 딱정벌레목 24종(23%)과 버금갈 정도로 상

당히 높은 채집 비율을 보였다. 기존에 보고된 독도의 곤

충상 목록(Park et al., 2012)에서 딱정벌레목이 25.31%로

가장 높고 파리목은 17.28%, 벌목은 11.11%인 점을 생각

할 때 독특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Park et al. (2012)

에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된 독도 곤충상 목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린재목, 매미목, 딱정

벌레목, 파리목, 벌목, 나비목을 본 연구에서 채집된 주요

6목의 종수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노린재목과 매미목, 딱정벌레목, 나비목은 본

연구에서 채집된 종수가 기존의 독도 곤충상 목록 (Park

et al., 2012)에서 각각 41%, 33%, 29%, 3%로 모두 포함되

는 종이 채집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 그러나 파리목

과 벌목의 경우 전체 채집된 종에서 1/3, 1/4이 기존 곤충

상 목록과 일치하고, 나머지 2/3, 3/4은 목록에 없는 독도

미기록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독도미기록종과 기존의 곤충상 목

록 (Park et al., 2012)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서 채집된 독도미기록종은 전체 독도의 파리목과 벌목의

19%,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s. 12, 13).

본 연구에서 채집된 벌목과 파리목의 종수 비율이 기

존 독도 곤충상 목록 (Park et al., 2012)보다 높아진 이유

는 기존 독도 곤충상 목록에서 17.28%를 차지하던 나비

목(Park et al., 2012)이 3% 밖에 채집되지 못하게 되면서

채집된 다른 목들의 구성 비율 상승 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파리목과 벌목의 경우는 채집된 종의

대부분이 독도미기록종이며, 또한 독도미기록종의 종수

도 기존의 독도 곤충상 목록에 있던 파리목, 벌목의 종수

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로 발견됨에 따라 종 조성비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딱정벌레

목은 기존 독도 곤충상 목록의 전체 종수에 비해 29% 밖

에 채집되지 못해 본 연구의 구성 비율에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독도의 곤충상 연구 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나

비목의 채집량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Park et al., 2012). 이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연구자들의 채집 경향의 차이로 발생된 현상인지, 지

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독도의 환경적 변화에 의해 발생

되는 현상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독도의 곤충상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종은 1목 6과 2종 (미동정 21 제외)으로 2012년까지 보고

된 대구지방환경청 결과와 통합한 결과 12목 70과 131속

137종 (미동정 21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새롭

게 추가된 종 중 독도미기록종으로 확인된 Megaselia

spirawlaris는 우리나라에도 기록되지 않은 국내미기록

종으로 확인되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추후 계통분류학적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생물학적

인 연계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동도에서만 시행된 연구결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접근성이 좋지 못해

동도에 비해 식생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서도에는 더 많은

미소곤충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독도미기록종

도 많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와 역대 독도에 관한 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연구가 진행되는 기관 및 연구자

가 달라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목록에서 누락되는 종

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오 동정으로 인해 목록에서 국

명이 바뀌거나 또는 목록에서 종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독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정리해 독도 곤충에

관한 연구에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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